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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남석유화학, SM 58만톤으로증설

호남석유화학(대표정범식)이 SM (Styrene Monomer) 증설에나선다.

호남석유화학은 중국 시황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로 2011년 대산 소재 SM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50만톤에서

58만톤으로확대할계획이다.

호남석유화학은“2010년에는 SM을 비롯해 ABS(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) 등 다운스트림 수출이

중국시장 호조로 수혜를 입었다”며“2011년에도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증설을 결정했다”고 설명

했다.

SM 시장은 2011년에도호조를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. 

2011년에도다운스트림수요가평균 7-8% 이상신장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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